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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막 1:9~11)에서 마가는 삼위를 모두 언급하였다. 삼위일체의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삼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인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위해서가 아니라 ‘주기’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하다.
   ☞ “하나님은 우리를 춤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춘 것」(삼하 6:13-15)을 상기시킵니다.
2.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한다.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advice)이다.“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신 앞에 설 자격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news)이다. “성경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일어났으며,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이며,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되시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또는 안 했는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이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가장 중시하고 나만 믿으라. 내 뒤에 딱 붙어 따라오너라. 되돌아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실패하고 불의를 겪을 때마다 나를 의지해라.”
   ☞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는 글입니다.
3. 성경은 죄를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 “내 인생이니 내 맘대로 살겠어.”- 이 가장 큰 죄다.
   ☞ 전도폭발훈련 복음제시의 <인간> 「죄의 정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삼하 11장)도 ‘잠시 하나님을 무시한 것’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4. 모든 종교의 이면에는 공통된 논리가 있다. 내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은 비록 구속력이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을 기쁘게 하고 닮아 가기 위해서이다.
   ☞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한 딕 루카스 목사의 설교는 참으로 좋은 예화입니다.
5.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해법(노력)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다룰 수 없다. 모든 도덕과 선행은 마음까지 뻗어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의 옷을 입히셨다.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십자가의) 보혈뿐이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그림 밑에 있는 글귀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 모리비안 교회의 창립자인 17세기 독일의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 백작의 회심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이윤재 목사님의 저서‘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29) 뷔르츠부르크의 <에케 호모>’를 읽어보십시오.
